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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분노표현의 하위차원인 분노조절,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 방식 별로 군집 양상을 

구분하고, 간 군집 별로 우울과 공격성, 부정정서강도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총 29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분노조절, 분노억제 및 분노

표출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네 개의 프로파일 군집이 추출되었다. 군집 1은 ‘억제 및 표출형 분노조절형’, 군집 2는 ‘분노억

제 및 표출형’, 군집 3은 ‘분노처리 미숙형’, 군집 4는 ‘표출적 분노조절형’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이러한 네 개의 군집 별로 

우울과 공격성, 부정정서 강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군집 4인 ‘표출적 분노조절형’이 다른 군집들에 비해 유의하

게 더 높은 우울감을 나타내었고, 군집 3인 ‘분노처리 미숙형’은 다른 군집들보다 더 큰 공격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군집 

2인 ‘분노억제 및 표출형’이 군집 4인 ‘표출적 분노조절형’보다 부정정서강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ofiles of anger expression (anger control, anger in, anger out) and their 

variation in forms, and determined the differences in depression, aggression, and negative affect intens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For this purpose, the survey responses of 296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were analyzed. The

major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1) Cluster analyses yielded four anger expression profiles: cluster 1 was 

characterized by high scores for anger control, anger in and anger out, cluster 2 by low scores for anger control,

high scores for anger in and anger out, cluster 3 by low scores for anger control, anger in and anger out, and cluster

4 by low scores for anger in, high scores for anger control and anger out. (2) Between-cluster differences in 

depression, aggression, and negative affect intensity were all significant. The posteriori test indicated that cluster 4

was higher than the other three clusters in terms of depression. Cluster 3 was higher than the other three clusters

on aggression, cluster 2 was higher than cluster 4 in terms of aggression. The interventions by aggression expression

cluster are discussed and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to education and counseling are 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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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청소년 시기는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 부모와 학교에

서의 성취에 대한 압력, 교우관계 스트레스 등으로 부정

적 경험을 하기 쉬운 때이다. 우유라, 노충래[1]는 이러

한 스트레스나 정서적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심리적 갈등이나 욕구 불만, 그리고 열등감과 분노감정

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각종 청소년 폭력문제나 교우

관계에서의 소외 문제 등 내현화 및 외현화 문제들의 기

저에도 상당 부분 분노 감정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2]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분노에 관심을 갖고 

분노의 특성 및 그로 인한 결과를 살펴보는 것은 교육적, 

치료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분노는 때로 공격자에게 자신의 위협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식의 적응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도 설명된

다[3]. 따라서 분노 그 자체만으로 기능적이거나 역기능

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의 행동은 적응적이 될 수 있고 부적응적이 될 수도 

있다[4].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5]의 제안에 

따라, 분노 표현 방식을 분노조절, 분노표출, 분노억제로 

나눌 수 있다. 분노조절은 스스로 분노하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는 것으로, 분노 감정을 다스리고자 다양

한 책략을 구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분노표현에 있

어서 매우 적응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분노표출과 분

노억제는 분노표현 방식 가운데 매우 역기능적인 것으로

서, 분노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분노표출이라면 분

노억제는 안으로는 분노를 느끼고 있지만 겉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인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다

양한 부적응적 심리 특성과 관련된다. 분노표출 및 분노

억제는 개인의 건강, 대인관계능력과 유의한 부적 관련

성을 나타내었고[6], 섭식장애나 폭식행동과도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7,8,9]. 또한, 분노표출은 우울, 공

격성과 관련되며[10,11], 분노억제는 우울, 부정정서 및 

자살 사고와 관련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12,13] 이

렇듯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는 주로 부적응적 측면과 밀

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노조절,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은 모두 한 개인이 나

타내는 특질적인 반응경향성이며[14], 각각 독립된 차원

으로서의 분노표현 양상으로 설명된다[15,16]. 분노조절, 

분노억제, 분노표출은 각각 이질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

로 개인은 이들 분노표현 양식 가운데 어느 한 가지 특

성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분노표현 양식들의 조합에 

따라 개인별로 각기 다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분노표현 연구는 분노조절이나 분노

억제, 분노표출 각각의 변인 별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주가 되었으며 이들 변인들의 조합을 통한 특성 및 결과

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 독립된 차원으로서의 분

노조절, 분노억제, 분노표출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노표

현방식 별 군집 양상을 구분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

구를 통해 분노표현의 양상과 밀접하게 관련성을 나타내

었던 우울, 공격성, 부정정서강도에 대한 분노표현의 군

집 별 차이를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노표현 방식 별로 어떠한 

군집이 형성되는가? 둘째, 분노표현 군집들 간 우울, 공

격성, 부정정서강도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청소년의 분노표현과 우울

신경질적이고 급격한 정서변화를 경험하기 쉬운 청소

년기의 특성으로 인해[17] 많은 청소년들이 분노를 적응

적으로 적절히 표현하기 어려워한다. 부적응적 정서표현

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라 

할 수 있으며, 이들 모두는 우울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4,18]. 반면에 화가 났을 때 스스로의 상태를 자각하고 

냉정한 채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분노

조절은 감정적으로 화가 나지만 이를 조절하기 위한 의

도적인 적응적 표현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억제가 심한 개인은 부정

정서 및 우울감을 경험하기 쉬우며[13], 분노를 적절하

게 통제하지 못하고 표출할수록 우울, 신경증, 긴장 수준

이 높아지게 된다[19,20].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는데, 이들이 분노를 억제하거나 

표출할 경우 내면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21]. 또한, 

분노억제가 심하고 분노조절에 실패한 청소년들은 사회

적으로 위축되고 우울이나 불안을 경험하기 쉽다고 알려

져 있다[22]. 

이렇듯, 역기능적 방식으로 알려진 분노표출 및 분노

억압이 높은 경우 우울과 밀접한 관련성이 나타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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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노조절과 분노표출, 분노

억압의 차원이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

별적인 특성으로 이해할 때, 개인은 여러 측면의 분노표

현 방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분노표출과 분노

억압 점수가 모두가 높은 경우, 혹은 분노표출 점수만 높

은 경우 등 개개인에 따라 분노표현 방식의 군집은 다르

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를 통해 분노표현 방식 군집별로 우울의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2 분노표현과 공격성

공격성이란 타인에게 신체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해

를 입히려는 행동 또는 동기로 설명된다[23,24]. 분노표

현은 공격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하거나 표현하지 못할 경우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25,26]. 또한, 분노표출 

정도가 심한 경우에 공격성이 커지며, 분노표출이 정도

가 매우 심한 경우에는 타인을 향한 언어적 학대와 신체

적 학대 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7]. 분노억제

와 공격성 간 관련성 역시 크게 나타나는데 분노를 억제

하는 경우 전위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

다[28]. 또한, 이나영, 하수홍, 장문선[29]은 분노억제가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주어, 우울에 이르게 됨을 밝힌 바 

있다. 

청소년의 경우, 분노 감정은 공격성 및 우울과 관련되

는데[13,30], 이와 비슷하게 이미리[31]의 연구에서도 중

학생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를 정서 폭발적으로 표출

한 경우 폭력행동과 우울감이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분노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공격성이 높은 아동의 분노조

절 능력이 낮게 나타났으며 더 많은 분노를 경험하였음

을 발견할 수 있었다[32-33]. 

따라서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인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

와 공격성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분노 정서를 어떻게 통제하는지는 청소년들의 적

응을 돕는데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34]. 이에 본 연

구를 통해 분노조절과 분노표출, 분노억제의 군집 별 특

성에 따라 개개인의 분노표현 유형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분노표현 군집에 따라 공격성에 차이를 

타나내는지 살펴볼 것이다.   

2.3 분노표현과 부정정서강도

분노표현은 부정정서강도와도 관련된다. 정서강도는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는 경향성으로서, 정서적 사건에 

대한 개인의 각성 정도 및 반응성으로 설명된다[35]. 정

서강도 자체는 높은 활동성이나 외향성, 정서표현성과도 

관련된다고 알려져 있으나[35], 정서강도가 강한 사람들

이 부적응적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며[36] 정서를 더 드

러내고 표현하는[37] 등 이들의 특성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정서강도의 특성을 분명히 이해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로서, Rubin, Hoyle, 그리고 

Leary[38]는 정서강도를 단일요인이 아니라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로 이루어진 다차원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분노표현과 정서강도와의 관계는 긍정정서보다 부정

정서 강도와의 관련성이 주를 이룬다. 가령, 부정정서 강

도가 높을수록 회피적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며[39], 

정서억제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 또한 커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40]. 한편, 분노정서를 의식적으로 제제하면서 

개인의 내적 정서를 통제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

에 비해 불쾌한 정서강도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41,42]. 또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환자들의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수준이 클

수록 과도하게 높은 부정적 정서 강도가 나타났음을 발

견할 수 있었다[4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분노표현 방식과 부

정적 정서표현 강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 역시 시

사점이 클 것으로 보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이러

한 관계를 살펴본 것은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

해 분노조절과 분노표출, 분노억제의 군집 별 유형에 따

른 부정적 정서강도에 있어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에 재학 중인 중학생 1, 2, 3학년 

30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했

다고 판단되는 8명을 제외한 후 총 296명(남 59명

(19.9%), 여 237명(80.1%))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평균

연령은 15.09(SD=.88)이었으며, 검사에 대한 소요시간

은 약 15-20분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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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측정도구

3.2.1 아동용 분노관리 척도(CAMS)

청소년의 분노 표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용 

분노관리 척도[44]를 관련 전공 교수와 본 연구자가 함

께 번안하였다. 이 척도는 여섯 살에서 청소년기인 열네 

살에 이르기까지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75-76]. 

원척도를 한국어로 번안 후 영어 전공자가 역 번역 하

여 차이가 나타나는 문항들을 재수정하는 과정을 거쳤

다. 그 다음으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 실시

에 앞서서 원척도와 번안이 이루어진 척도에 대해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차이 나는 문항들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분노관리 척도는 총 11문

항이며, 분노조절 및 분노표출, 분노억압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노조절 문항은 분노하고 있는 스스로의 상태를 

인지하고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다양한 책략을 구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문항으로, “화가 나게 만드는 것에 

대해 침착하게 처리하려 노력 한다(I try to calmly deal 

with what is making me angry)”의 문항이 포함된다. 분

노표출 문항은 분노를 부적절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는 화나는 일이 있으면 징징대거나 짜증을 부린다(I 

whine/fuss about what is making me angry)”와 같은 문

항이 이에 속한다. 분노 억압은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억

누르는 것으로, “나는 화가 나도 그것을 드러내진 않는

다(I get angry inside but I don’t show it)”의 문항을 일

컫는다. 본 척도는 3점 Likert형으로 평정되는데, 원 척

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분노조절, 분노표출, 분

노억압 별로 .77, .60, .62로 나타났다. 또한, 구성타당도

도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 하위차원 모두 정서 자

각,  슬픔 및 분노 정서 통제, 특성불안과 모두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44].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

(Cronbach α)는 .75, .69, .68로 나타났다. 

3.2.2 우울 척도(CES-D) 

청소년의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45]에 의해 번안 및 타당화가 이루어진 한국판 CES-D

를 사용하였다. CES-D는 일반인들의 우울감을 측정하

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긍정적인 문항과 부정적인 문항

이 섞여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며, 긍정적 문항은 역채

점된다. 4점 Likert형 척도이며, 점수의 합이 클수록 더 

많이 우울함을 의미한다. 전겸구와 이민규[45] 연구에서

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3.2.3 공격성 척도(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Buss와 Durkee[46]의 척도를 노안녕[47]이 번역하고 타

당화한 척도를 다시 최선이[48]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본 척도는 공격성과 적의성, 죄의식을 측정하는 여

덟 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섯 

개의 하위척도 즉, 타인에게 가하는 신체적 폭력행위를 

일컫는 ‘물리적 공격성’, 악의 있는 험담이나 짓궂은 장

난을 하는 등 공격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간접적 공

격성’, 언어로서 타인을 위협하고 저주하는 ‘언어적 공격

성’, 타인과 협력하지 않으며 타인들과 반대되는 행동을 

주로 하는 특성을 일컫는 ‘부정성’, 타인을 향해 화를 쉽

게 내거나 모욕을 주는 행동인 ‘흥분성’의 20문항을 이

용하였다.  

5점 Likert형 척도이며, 점수의 합이 클수록 공격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희와 이은주[49]의 연구에서 

나타난 공격성 전체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86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76으로 나타났다. 

3.2.4 정서강도 척도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강도를 측정하고자 Larsen[50]

이 개발한 척도를 한정원[5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는 개인의 경향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척도에서는 긍정정서성, 부정적 정

서강도, 침착성, 부정적 반응성으로 구분된다. 이후 한정

원[51]은 긍정정서성을 ‘긍정정서강도’로, 부정적 정서

강도 및 부정적 정서 반응성을 ‘부정정서강도’로 명명하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부정적 정서강도 

1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평정은 6점 Likert형 척도로 이

루어지며, 점수의 합이 클수록 부정적 정서강도가 크다

는 것을 나타낸다. 전상희[52] 연구에서의 부정정서강도

의 신뢰도계수(Cronbach α)는 .7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는 .73으로 나타났다. 

3.3 자료분석 

SPSS 20.0 프로그램을 통해 먼저, 각 척도의 신뢰로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조조절, 분노억제, 분노표출에 대

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으며, 이들 변인들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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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분노표현 하위요인인 

분노조절, 분노억제, 분노표출의 점수를 표준점수화 한 

후 Hair와 Black[53]에 따른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

다. 마지막으로 군집들 간 우울, 공격성, 부정정서강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다변량분석(MANOVA)과 사후검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측정 변인들의 상관 및 기술통계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 결과와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

편차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상관 분석 결과를 살펴보

면, 분노조절은 공격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

고, 분노억제는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분노표출은 우울 및 공격성, 부정정서강도와 모

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Table 1. Correlations of Variable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N = 297)

Variables 1 2 3 4 5 6

1 - .33
***

-.05 -.10 -.26
***

-.09

2 - .26
***

.26
***

-.12 .11

3 - .84
***

.17
**

.14
*

4 - .25
***

.11
*

5 - .15
*

6 -

M 2.16 2.01 1.50 1.77 3.05 4.00

SD .46 .55 .63 .63 .47 .92

 * 
p < .05, 

** 
p < .01, 

*** 
p < .001

  Note. N = sample size.

 1. Anger-control, 2. Anger-in, 3. Anger-out, 

 4. Depression, 5. Aggression, 6. Negative Affect Intensity

4.2 분노표현방식 요인에 따른 군집분석 

분노표현 하위요인인 분노조절, 분노억제, 분노표출

에 따라 어떠한 군집이 형성되는지 살펴보고자 Hair와 

Black[53]의 제안에 따른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Ward 방법으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한 후에 군집화 

일정표의 계수 변화 및 덴드로그램을 고려하여 최종적으

로 4개 군집을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비위계적 군집분석인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군집 1은 68명(23.2%), 군집 2는 56

명(19.2%), 군집 3은 84(28.8%)명, 군집 4는 84(28.8%)

명으로 나타났다.  

Figure 1을 통해 군집 별 표준화된 점수를 이용한 분

노조절, 분노억제, 분노표출의 프로파일을 제시하였다. 

군집 1은 분노조절 점수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동시에 분노억제와 분노표출 점수 또한 높게 나타나 ‘억

제 및 표출형 분노조절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분

노조절 점수는 평균보다 낮은 반면에 분노억제와 표출 

점수가 높게 나타나 ‘분노억제 및 표출형’으로 명명하였

다. 군집 3은 분노조절, 분노억제, 분노표출 점수가 모두 

낮은 집단으로서, 적응적·부적응적 분노 표현방식 모두

가 낮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군집 3을 ‘분노처리 

미숙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4는 분노조절과 분노표출 

점수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분노억제 점수가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난 집단이다. 분노조절은 잘 하지만 분노

표출 또한 많이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를 ‘표출적 분

노조절형’으로 명명하였다.   

Table 2. Group Centroids 

Variables
Cluster 1
(n=68)

Cluster 2
(n=56)

Cluster 3
(n=84)

Cluster 4
(n=84)

Anger

-control
59.19 41.23 44.73 56.32

Anger-in 61.61 52.35 46.03 42.57

Anger-out 54.68 53.94 37.73 56.07

Note. Anger expression subscale scores were standardized

(T score; M=50, SD=10).

Fig. 1. Anger Expression Clusters   

  

4.3 분노표현방식 군집별 우울, 공격성, 부정

정서강도의 차이  

분노표현 방식 군집 별 우울, 공격성, 부정정서의 차

이 검증을 위해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각 군집별로 공격성, 부정정서강

도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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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Cluster 4

F ɳ
2

Contrastsn=68 n=56 n=84 n=84

M SD M SD M SD M SD

Depression 1.82 .57 1.95 .65 1.86 .72 1.50 .46 7.88
***

.076 1,2,3<4

aggression 2.87 .45 3.04 .43 3.30 .47 2.92 .40 14.94
***

.139 1,2,4<3

Negative Affect 
Intensity

4.01 .90 4.22 .85 4.08 .93 3.74 .91 3.59
*

.014 4<2

* 
p < .05, 

** 
p < .01, 

*** 
p < .001

Table 3. Differences in Depression, Aggression, Negative Affect Intensity by Anger Expression Cluster

군집들 간에 우울, 공격성, 부정정서강도 간에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분산의 동질성 검증 결과 등분산이 가정

된 공격성과 부정정서는 Scheffe 값을 살펴보았으며, 유

의확률이 .05보다 작게 나타나 등분산을 가정하기 어려

운 우울의 경우에는 Dunnett T3 값을 통해 해석하였다. 

먼저, 우울은 ‘표출적 분노조절형’(군집 4) 집단이 다

른 군집 1, 2, 3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공격

성은 ‘분노처리 미숙형’(군집 3)집단이 다른 군집 1, 2, 

4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정

정서강도의 경우 ‘분노억제 및 표출형’(군집 2) 집단이 

‘표출적 분노조절형’(군집 4)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5.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분노조절, 분노억

제 및 분노표출 방식 별 군집 양상을 구분하고, 군집 별

로 우울, 공격성, 부정정서강도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된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현의 분노조절,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의 방식 별로 네 가지 군집이 추출되었다. 이

러한 분노표현의 군집 양상 별로 이들의 성격을 파악하

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군집 1은 ‘억제 및 표출적 분노조절형’으로서, 

분노표현의 기능적 특성으로 설명되는 분노조절이 잘 이

루어지는 동시에, 분노표현의 역기능적 특성으로 설명되

는 분노억제와 분노표출 또한 높게 나타나는 집단이다. 

이러한 분노표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 집단을 억제 및 

표출형 분노조절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분노억제 및 표출형’으로, 이 집단은 분노

조절은 어려운 반면에 역기능적 특성으로 설명되는 분노

억제와 분노표출 점수가 높게 나타난 군집이다. 

군집 3은 ‘분노처리 미숙형’으로, 분노조절과 분노억

제, 분노표출 점수가 모두 낮은 집단이다. 선행연구에 따

르면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은 부적응적 방식으로서 개인

의 정신건강이나 대인관계 특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고 알려져 있으므로[6,54], 분노억제 및 표출이 낮을 경

우 개인의 적응에 적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분노억제와 분노표출 점수가 낮을 뿐 아

니라 분노조절 점수 또한 낮을 경우도 존재하며, 이러한 

청소년 집단이 어떠한 특성을 나타낼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분노억제와 표출 점수가 낮으

면서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군집 4는 ‘표출적 분노조절형’으로서, 분노억제 점수

는 낮고 분노표출과 분노조절 점수는 높은 집단이다. 즉, 

이 집단은 분노조절은 잘 하지만,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

고 주로 표출하는 집단이므로 표출적 분노조절형으로 명

명하였다. 분노표현이 우울, 알코올 관련문제, 폭력문제, 

대인관계 어려움, 역기능적 분노표현 방식과 관련되며

[55-56], 분노억제가 신경증 및 소화계질환[57-58], 불안 

및 섭식장애[59], 자살[60] 우울[61] 등과 관련되는 등 

분노표현과 억제 모두는 역기능적 특성으로 알려져 있

다. 한편, 정서 억제가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연구 또

한 존재하는데, 자신이나 속한 집단에서 정서억제를 가

치 있게 여긴다면 정서를 억제하는 것이 개인의 자존감

을 높여줌으로서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는 것이다[62]. 따라서 성공적인 정서억제가 한 개인의 

적응여부나 성숙에 있어서의 지표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이다[63]. 이에 군집 4와 같이 분노조절을 잘 하더라도 

분노억제를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특성이 강한 특성을 

가진 집단이 존재하며, 이렇듯 다양한 분노표현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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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분노표현 군집별로 우울, 공격성, 부정정서강도

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출적 분노조절형 군집(군집 4)

이 다른 군집 1, 2, 3보다 유의하게 높은 우울감을 나타

내었다. 

표출적 분노조절형 군집은 다른 군집에 비해 분노표

출 점수는 가장 높지만 분노억제 점수가 가장 낮은 집단

이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개인이 분노를 많이 표현할수록 

분노감정은 더욱 더 지속되고 증포되기 쉬우며, 그로 인

해 더 쉽게 분노를 느끼고 화내는 습관을 가지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64-66]. 분노억제 역시 두통, 신경증, 긴

장 수준의 증가[19,20], 아동 및 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축

과 우울 및 불안[22], 내면화 문제와의 관련성[21]을 보

여준 바 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정서

의 억제는 개인이 속한 문화에 따라 안녕감에 미치는 영

향이 다를 수 있다. 미국인들은 정서억제가 강한 경우 외

향성과 자존감이 낮아지고 타인과의 친밀감 형성에 어려

움을 겪었으나, 한국인들은 정서억제를 많이 할수록 성

실성이 높았고 자존감이나 대인관계 특성들과 유의한 관

련성을 보여주지 않았다[67]. 또한, 한국 문화에서 부모

들은 자녀들이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억제하기를 바라는 

정도가 미국인들에 비해 더 높았다는 결과를 통해 볼 수 

있듯이[68], 한국의 청소년들이 분노를 억제하기보다는 

주로 표출하는 특성을 나타낸다면 이들이 분노조절 능력

이 있는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우울감이 커질 수 

것이다. 

한편, 분노처리 미숙형 군집(군집 3)이 다른 집단에 

비해 공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분노정서를 적절히 

조절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공격적 행동이 커진다

고 설명된다[25-26].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 분노조절 능력과 공격성 간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32,69,70]. 이와 같은 연구들은 분노조절의 어려

움이 있는 청소년들이 공격성을 크게 나타낼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분노조절 점수가 낮을 뿐 아니

라, 분노억제와 분노표출 등 전반적인 분노표현 점수가 

모두 낮은 청소년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오히려 공격성

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같

은 결과는 심한 분노억제나 표출이 다양한 부적응적 결

과를 낳지만, 분노억제나 분노표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공격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의 공격성을 다루기 위해서 분노억제나 분노표출을 다루

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노 조절방식에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분노억제 및 표출형 군집(군집 2)이 표출

적 분노조절형 군집(군집 4)보다 부정정서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채 분노

를 억제하고 표출하는 집단이 분노를 억제하기보다는 표

출하면서 동시에 분노를 조절하는 집단에 비해 부정정서

를 더 강하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노억제와 분노

표출이 다양한 부적응적 특성과 관련된다는 것은 위에서

도 언급한 바 있다[10-13,58,71,72]. 반면에, 분노를 잘 

조절하는 청소년들은 우울감을 덜 느끼며[73] 정서조절

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행동문제나 정신장애에도 

부적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74]. 따

라서, 분노조절을 잘하지 못하면서 분노억제나 표출 위

주의 정서표현을 하는 청소년들은 분노표출이라는 부적

응적 정서표출을 하더라도 분노조절을 잘 하는 청소년들

에 비해서 부정정서를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 교육이나 상담 장면에 적용

할 수 있는 의의 및 시사점을 살펴보려 한다. 먼저 본 연

구에서는 한 개인이 분노표현의 다양한 특성인 분노조

절, 분노억제, 분노표출의 특성들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

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분노표현의 하위변인 별로 그 

특성을 각각 살펴보았던 기존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경험하는 분노표현 방식

의 군집 유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청소년들이 분노조절을 

잘한다고 해서 역기능적인 특성으로 간주되는 분노억제

나 분노표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본 연구에서 발견된 군집에서 분노조절을 잘하는 두 

개의 군집 가운데 한 군집은 분노억제와 표출을 동시에 

하는 집단이었으며, 또 다른 집단은 분노억제는 덜하지

만 분노표출을 많이 나타내는 집단이었다. 따라서 청소

년 상담이나 교육장면에서 분노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집중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은 물론, 많은 청소년들이 분노조절을 잘 하더라도 역

기능적인 분노표현 방식을 함께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함께 다루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한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크게 분노

를 억제하고 표출하는 것이 주가 되는 집단과 분노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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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표현, 억제 모두 점수가 낮은 두 개의 군집이 나타

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많은 청소년들이 분노조절

을 잘하거나 못하는 경우 모두 분노표현에 있어서의 다

차원적 양상이 존재함을 이해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차별적인 개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를 통해 분노표현의 군집이 존재하

며, 이러한 군집별로 우울, 공격성, 부정정서 강도에 있

어서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즉, 분노조절을 잘 하더라도 분

노억제를 하지 못하고 표출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이 다

른 군집들보다 우울감을 크게 느낀다는 것이다. 반면에, 

공격성은 전반적인 분노표현 자체에 어려움을 느낄 경우

에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

서, 분노조절을 잘 하는 청소년이라도 분노억제를 잘 못

하면 우울에 취약하며, 분노감을 느끼면서도 어떠한 표

현도 잘 못하는 청소년들은 오히려 공격성이 더 크게 나

타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분노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면 때때로 자

신의 분노를 억제하는 것이 우울을 줄이는 데에 더 도움

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를 교육이나 상담 장면에서 

다뤄주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분노표현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분노를 적절히 조절하고 적절하게 

억제하며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먼저 본 연구는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이 연구 

결과를 청소년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아동용 분노통제 척도(CAMS)[44]

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원척도에 따르면, 이 

척도는 여섯 살에서 청소년기인 열네 살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는 근거[75-76]에 따라 사용하였

지만, 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타당화의 과정 없

이 이 척도를 사용한 것은 이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에 이 척도에 대한 타당화 작업이 이루

어진다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서관련 연구

들이 보다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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